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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건설 기술정보 대폭 확대…중소기업 해외진출 돕는다

미국･터키･케냐 3개국, 5천여 건…연내 스리랑카･캄보디아･우즈벡 추가 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

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‘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

시스템’을 확대․개편해 5월 1일부터 9개 거점국가 11,000여 건의

정보를 제공한다.

□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(OVICE)*은 해외 진출 대상 국가에

대한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․중견 건설

엔지니어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'14년부터 연구개발(R&D) 사업

으로 추진 중인 정보제공 시스템이다.

* OVICE : Overseas Information System for Construction Engineering

ㅇ 기존 해외건설협회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 등에서는 주로

대기업 중심의 건설공사 및 플랜트 수주 지원을 위한 공사 발주 

정보, 건설시장 동향, 건설 통계 등의 정보를 제공해왔다.

ㅇ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은 설계, 감리 등 건설엔지니어링

사업의 수주와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해외진출 대상 국가의 법과

제도, 인허가, 입찰․계약, 설계, 사업 관리(자재, 장비, 노무, 재무, 세금,

품질, 환경, 이의 제기 등) 등 기술정보 및 실제 사례를 누리집

(http://www.ovice.or.kr)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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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그러나 그동안 정보제공 국가가 동남아시아 국가에 집중되어 있었고,

정보량도 부족했으나, 이번 확대 개편을 통해 정보제공 지역과 

정보량을 확대하는 등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다.

□ 이번 확대․개편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.

① (거점국가 확대) 종전 동남아시아 중심의 6개 거점국가(베트남, 인도

네시아, 필리핀, 방글라데시, 미얀마, 페루) 약 6,000여 건의 정보를 

제공했으나, 중동, 아프리카, 북미의 3개 거점국가(터키, 케냐, 미국)를

추가하고 약 5,000여 건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대상 국가와

정보량을 대폭 확대했다.

② (정보콘텐츠 보완) 9개 거점국가에 대해 종합안내서인 ‘해외진출 

가이드북‘을 제공하고 사업 관리 양식, 건설실무영어, 계약관리와 관련해

자주 하는 질문(FAQ) 등 실무자에게 유용한 자료를 대폭 보완했다.

③ (편의성 향상) 사업 단계별로(기획, 입찰, 계약, 사업 수행 및 종료) 필요한 정보를

거점국가별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

국․내외 유관기관* 정보를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을 통해 

종합적으로 제공하여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검색․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.

*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해외시장뉴스), 환경산업기술원(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),
세계은행(World Bank), 아시아개발은행(Asian Development Bank) 등

□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이번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(OVICE)

확대․개편을 통해 해외정보 수집․활용이 취약한 중소․중견 건설

엔지니어링 기업의 해외 건설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예상된다.”라며,

ㅇ “올해 말까지 스리랑카 등 3개 거점국가를 추가*하고, 업계 의견수렴

등을 통해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

계획이다.”라고 밝혔다.

* 스리랑카, 캄보디아, 우즈베키스탄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

김병진 사무관, 박정규 주무관(☎ 044-201-3558~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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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(OVICE) 개요


